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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 유지                                                          

December 12, 2024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요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6%와 6.2%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전망치는 정부의 성장 가정 범위 하단에 해당하며, 정부는 올해 66.5%, 2025년에는 68%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 완화와 통화 정책 완화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ADB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 측면에서는 활발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이 전체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소매업, 관광,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IT-BPO) 부문이 주요 기여자로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ADB는                         

설명했습니다. 

 

마닐라에 본사를 둔 ADB는 활발한 민간 건설과 함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의 성장률 전망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베트남(2024년 6.4%, 2025년 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정학적 긴장, 무역 분열, 심각한 기상 상황이 농업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소지역의 성장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WB)은 지난 화요일 필리핀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2024년 3분기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반영하여 기존 6%에서 5.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enterprise/adb-keeps-growth-forecast-for-ph-3/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필리핀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가계 소비와 투자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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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본 시장에서 ASEAN 이웃국들에 뒤처져                                                                               

December 12, 2024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꼽히지만, 자본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는 지역 경쟁국들에 뒤처지고 있다고 한 보고서가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은 자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우선, OECD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상장 수수료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SME)들이 상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SME 보드에는 단 10개 기업만 상장되어 있으며, 사모펀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상장 수수료는 비교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수수료 구조도 더 복잡합니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필리핀에서 기업공개(IPO)를 신청할 경우 회사의 시가총액의 0.10%의 비용이 들지만, 싱가포르(0.06%)와 태국(0.05%)에서는 더 낮은            

비용이 요구되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각각 0.01%로 가장 저렴합니다. 

 

여기에 인수 수수료, 법률 비용 및 상장 이후의 비용을 포함하면, IPO는 회사가 발행한 금액의 최대 6%를 요구하게 되며, 이는 OECD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또한 자본 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리핀 규제 당국이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 및 거래 제한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적으며, 연기금, 보험사, 투자 펀드에서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8.6%에 불과합니다"라고 OECD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OECD는 필리핀 정부가 국영 보험사의 투자 제한을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기금이 회사채와 주식에 투자할 때의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OECD는 이전 정부에서 처음 제안된 소득 및 금융 중개세법(PIFITA)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본 이익에 대해 단일 세율 15%를 

부과하고,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사업세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필리핀 경제가 2028년까지 6.5%에서 8% 사이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 시장을 확장할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는 필리핀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 측면까지 즉각적인 개혁을 통해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2/12/2406674/philippines-trails-asean-neighbors-capital-market-viability 

ADB: 트럼프 정책, 2027년 중국과 필리핀에 영향 미칠 가능성                                                                   

December 12,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meeting with the 
House GOP conference on Nov. 13, 
2024, in Washington.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특히 무역 관련 정책은 2027년부터 중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아시아 개발 전망(ADO) 보고서를 토대로, ADB는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씩 저하되어 총 1.2%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과                 

일본의 성장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소폭은 각각 0.4%포인트와 0.5%포인트로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DB는 "기본적인 정책 변화가 지연되는 특성으로 인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제는 주로 2027년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3]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7056/elijah-felice-rosales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caiordi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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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트럼프 정책, 2027년 중국과 필리핀에 영향 미칠 가능성                                                                   

[Cont. from page 2]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률도 0.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일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ADB는 "미국의 성장 동향은 이 추세와 다르며, 정책 조치 시행 후 2026년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 인해 2026년부터 미국에서는 통화 완화가 둔화되고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장 전망 유지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치를 2024년 6%와 2025년 6.2%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ADB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3.3%로 초기 예상치인 3.6%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3.2%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ADB는 물가 상승률 둔화와 통화 정책 완화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지탱할 공급 측 

요인으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ADB는 필리핀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1월에 53.8로 50을 넘어서며 두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ADB는 평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소매업, 관광,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IT-BPO) 부문이 주요 기여자로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ADB는             

덧붙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ADB는 2024년 6월의 쌀 수입 세금 인하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닐라에 본사를 둔                               

다자개발은행은 11월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3.5%로, 11개월 평균 4.6%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핵심 물가 상승률은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3%에 그쳐 온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서 4%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2024년                       

8월과 10월에는 정책 금리가 50bp 인하되었습니다,"라고 ADB는 밝혔습니다. 

 

이번 주 하원의 보고서에서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4년 6월 쌀 물가 상승률이 22.5%에서 10월에 9.6%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의 쌀 물가 상승률은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NEDA는 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의 주요 원인으로, 2024년 9월 전체 물가 상승률에 0.9%포인트를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NEDA는 쌀 수입 세금 인하로 수입의 도착 가격은 낮아졌지만, 이로 인해 농민 가격이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쌀 시장에서               

경쟁 부족이 소매 가격을 농민 가격보다 더 많이 낮추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Image credits: Allison Robbert/Pool via AP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2/12/adb-trump-policies-likely-to-impact-china-phl-in-2027/ 

BIR,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관광 성장 목표                                                                       

December 12, 2024 | By Manila Bulletin 

국세청(BIR)은 관광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 제정된 비거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환급법(공화국법 제12079호)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메오 D. 루마귀 주니어 BIR 국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국세청은 비거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VAT 환급 메커니즘 법과 국제 관광객과                    

여행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4]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2/12/adb-trump-policies-likely-to-impact-china-phl-in-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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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관광 성장 목표                                                                       

[Cont. from page 3]  

그는 "우수한 납세자 서비스는 법에 의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세금 환급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필리핀에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필리핀 비거주자이며, 필리핀 내에 사업이 없어야 합니다. 

 

구매는 인증된 상점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리핀을 떠나야 하고, 거래당 최소 3,000페소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인증된 VAT 환급 운영자를 통해 전자 방식이나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루마귀는 "국세청은 필리핀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12/12/bir-backs-vat-refund-for-tourists-eyes-tourism-growth 

'필리핀, 아시아 국가 중 트럼프 2.0에 덜 취약한 국가'                                                   

December 13, 2024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The bustling city landscape of Metro 
Manila is photographed on January 
30, 2024.  
 
                   STAR / Ernie Penaredondo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 중 하나라고 영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가 밝혔습니다.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2025년 상반기 신흥 아시아 전망 보고서에서,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신흥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겔 창코는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만, 태국, 베트남 경제는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신흥 아시아는 균일하지 않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내수 수요 기반의 인구                 

대국들이 새로운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잠재적인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무역부 차관 세페리노 로돌포는 무역산업부(DTI)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필리핀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필리핀 무역 관계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동안 취한 조치들, 특히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환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든 하지 않든,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내년 상반기 신흥 아시아 전역의 수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요 지표들이 수출의 추가 증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창코는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신흥 아시아 수출업자들에게 upside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시행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관세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흥 아시아의 무역 흐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2025년 하반기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트럼프가 제안한 광범위한 관세의 가능성만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신흥 아시아에서 수입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회복을 위한 주문에 주목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그는 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5년에는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필리핀의 GDP 성장률이 내년에 5.2%로 둔화되고, 2026년에는 4.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 성장률 예상치는 

5.4%입니다. [Cont. page 5] 

https://www.philstar.com/authors/1473425/louella-desid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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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예측치는 정부의 올해 66.5%, 2025년과 2026년 목표 연간 성장률 68% 목표보다 낮습니다. 
 

필리핀 경제 성장률은 3분기에 5.2%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이전 분기의 6.4% 성장과 작년 3분기의 6% 성장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 경제 성장률은 평균 5.8%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COVID-19와 생활비 위기로 인한 가계 저축 회복이 둔화되면서 소비 성장 둔화가 완충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GDP 성장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창코는 말했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3.2%로 둔화되고, 2025년에는 2.4%로 완화되며, 2026년에는 2.5%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1월에 2.5%로 증가했으며, 이는 10월의 2.3%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3.2%로                     

정부의 2~4% 목표 범위 내에 들었습니다.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다음 주에 기준 금리를 25bp 인하하여 6%에서 5.75%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코는 BSP가 2025년 말까지 기준 금리를 100bp 추가 인하하여 4.75%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SP는 올해 8월과 10월에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기준 금리를 이전의 6.5%에서 6%로 낮췄습니다. 

'필리핀, 아시아 국가 중 트럼프 2.0에 덜 취약한 국가'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2/13/2406945/philippines-among-asian-countries-less-vulnerable-trump-20 

ADB, PPP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3천만 달러 대출 승인                                                                                        

December 13, 2024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의 민관 협력(PPP)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천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강화하고, 기후 대응을 촉진하며,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마닐라에 본부를 둔 다자간 금융기관은 이 대출이 정부의 PPP 센터(PPPC)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개발                        

및 모니터링 시설(PDMF)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PPP를 인프라 격차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선도국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라고 ADB 필리핀 국가 담당 이사인 파빗 라마찬드란이 말했습니다. 

 

"이번 대출을 통해 ADB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PPP 프로젝트의 은행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지속적인 준비를 보장하고, 성공적인 PPP 실행을 위한              

글로벌 전문 지식의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대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철도, 도로, 교통 네트워크 개선 및 필수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총 35개의 국가 및 지방 PPP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국가적으로 정해진 기여(국가적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후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PPP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PPPC, 시행 기관, 지방 정부 단체(LGUs) 등을 위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또한 새로운 PPP 분야에서 프로젝트 평가 프레임워크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잠재적 부채 평가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지원합니다. 

ADB는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출과 기술 지원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대출은 최근 ADB가 승인한 공공 재정 관리 개혁 프로그램 서브프로그램 1과 함께 PPP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행 및 결과 전달을 촉진할                  

것입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12/13/adb-approves-30-m-loan-to-support-ppp-projects 

[Cont. from page 3]  

https://mb.com.ph/author/derco-r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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